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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기본연구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용 시 해당 보고서와 본 간행물(환경포럼)의 출처를 모두 

명시해 주십시오.

* ‌�별도 각주 및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문장은 이소라 외(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에서 인용 

하였음을 밝힙니다.

요약

국제사회가 폐기물 처리와 미세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순환경제가 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국내에서도 국제 정세에 따라 2018년 1월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2018.1.1)을 통해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현안(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제도적 연구와 순환경제 패키지 및 

순환경제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환경제에서의 전주기(생산과 소비, 처리)적인 플라스틱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에 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주기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순환 

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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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2016년 기준 전 세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

만 톤을 수입해오던 중국은 자국 내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8년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1) 이러한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와 

더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으며, 

‘자원채취-다량생산-폐기’가 중심인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제안되었다. 이는 사용된 자원이나 에너지의 회수, 그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이용/재활용, 재활용산업 성장촉진 등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어 

친환경 경제모델로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공식 발표하고, 2015년 EU 순환경제 액션플랜

(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8년 

순환경제 내에서의 유럽 플라스틱 전략(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 in a Circular Economy)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사용을 감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세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2017)에서 ‘물질과 제품, 

가치 사슬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산업의 

자원 생산성과 함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촉진’할 것을 권고 받았다. OECD

는 2019~2020년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 의제로 순환경제와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선정하고 국가별로 정책적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라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을 통해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1) 연합뉴스(2018.01.12),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에 전 세계 아우성”, 검색일: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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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현안(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제도적 연구와 순환경제 패키지와 순환경제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활용보다는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는 처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사용·폐기 및 재활용 등 

전주기(또는 가치 사슬)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에 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주기(생산과 배출, 

처리)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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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사회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고 사용된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 사회와 달리,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경제체제 내에서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 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제품 및 재활용품 생산 등 다양한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은 환경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원의 원료 수집부터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1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2015년 12월에 제안하고 

2015년 순환경제 액션플랜(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을 

채택했다(김동철 외, 2018). 

순환경제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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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환경제 개념도와 주요 요소

원자재 
사용 저감

순환경제
정부의 리더십, 
생산자의 책임, 

소비자의 교육·인식
▶ 시장 메커니즘의 
자원순환성, 혁신, 

경제성장 제고

디자인

생산

유통소비

재활용

재사용
/수리

유통자는 제품이 쉽게 재이용, 

회수, 수리·수선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교육과 인식을 

제공하도록 생산자를 지원

소비자는 녹색 소비, 공유 자산,

수리, 재사용·재가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경제에 공헌

제품과 포장재가

전수명주기에서 회수되도록

생산자에게 전적 책임 부과

비용 효율적·개선된

수집·처리 시스템을 통해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순환형 디자인의 경제를 지원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부문 간 협동·통합

쉽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과 포장을 

견고하게 디자인

자료: UNEP(2018)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018년 5월 30일에는 자동차, 배터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 폐기물 매립, 포장 폐기물을 

포함하는 순환경제 패키지 4개 지침 개정을 승인했다(European Commission, 2018).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10개 지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생산과 소비, 폐기물 관리, 2차(재생) 원료, 경쟁력 및 혁신의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European Commission, 2018). EU는 본 패키지를 통해 도시 폐기물과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포장재 폐기물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특정 

플라스틱의 환경피해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생산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European Commission, 2018). 패키지 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목표량은 2030년 기준 

55%이다(오태현, 2018).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국가별로 

순환경제와 관련해 국가별 비전을 설정하고 자원순환 이슈를 제기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환경부, 2018a). 

이를 통해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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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억제하는 생산, 소비구조를 확립할 뿐 아니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진성과로는 롯데칠성 등 19개 업체 재질구조 개선 및 자발적 협약 체결, 커피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일회용 컵 사용 저감, 그리고 대형마트 속비닐 사용 50% 

저감 등이 있다(환경부, 2018a).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 국가 전략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생산, 소비, 관리, 재생의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환경부, 

2018b).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순환경제 

협력모델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 순환경제 협력모델은 공공기관, 산업계, 민간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간 협력모델의 예시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Ekoplaza’가 

플라스틱 없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통로(Plastic-Free Aisle)를 운영한 사례, 영국의 트루로시

(Plastic Free Truro)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전체 술집, 호텔, 식당, 카페와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여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이나 리필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주도형 순환경제 창출모델에는 무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네이키드 캠페인(러쉬)2) 

등이 있다. 시민주도형 모델에는 조깅 등 운동을 하면서 불법 투기 후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플로깅, 예술과 환경운동을 접목한 개념으로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통해 예술작품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비치코밍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모델의 대표 사례로는 2019년 영국 

런던마라톤에서 페트병 대신 미역추출물로 제조된, 물을 담을 수 있는 캡슐 ‘오호’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대체 플라스틱 소재 역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존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통한 국내 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량과 대량생산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2) 식품음료신문(2012.11.20.), “[마켓트렌드]패키징시장에 부는 친환경 바람”, 검색일: 20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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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가.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EUROMAP의 ‘전 세계 63개국의 

플라스틱 생산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3) 

이에 본고에서 실제 소비량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실제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동 기준년도인 

2015년 기준 113.3kg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추세연장법으로 예측했을 때 

2030년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54.2kg으로 증가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해외 자료 기준) vs 소비량(국내 수요량 기준)

(단위: kg/인·년)

105.3 105.8 107.7 108.5 113.3

126.1 127.5 122.0122.1 123.2 125.8
1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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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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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0.0

0.0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국내통계기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해외보고서)

자료: EUROMAP(2016);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19.7.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EUROMAP(2016), p.34.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전망 분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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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 증가해 2017년 기준 3억 4,800만 톤이 생산되었다.4) 

플라스틱 생산량 상승에 따라 그 폐기물 또한 증가하였는데 2016년 기준, 약 2억 4,2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생산량 대비 72%)이 발생하였다(UNEP, 2018).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1

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하였고 2017년 사상 최고치인 1,406만 톤의 

플라스틱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이 중 과반수가 해외로 수출되고, 미량이 수입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국내 수요량은 2017년 기준 660만 톤이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하였다.5) 미래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 및 국내 수요량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추세법을 통해 

추정했을 때,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이 1,74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

2015년 기준 한 해 동안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3억 2백만 톤으로 추정된다(홍수열, 2018). 

특히 산업계 플라스틱 생산품용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용 후 바로 폐기되는 

포장재(3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기준, 세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보면 

효율적으로 재활용된 비율은 2%, 저급 재활용된 비율은 8%로 나머지 90%의 포장재 폐기물이 매립, 

소각, 환경 누출, 공정으로 손실되고 있다(UNEP, 2018).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의 2008년~2017년 10년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의 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 생산량과 매립, 소각, 재활용의 3가지 형태별 처리량을 

분석하였다. 합성고분자화합물의 범위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생활 폐기물 중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 발포수지류, 종량제 가연성 기타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섬유류, 폐피혁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생산량은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10년간 연평균 4.1%씩 증가했다(그림 3 참조).  

4) 세계일보(2019.6.1.),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막히자… 녹는 ‘물 캡슐’까지 등장 [세계는 지금]”, 검색일: 2019.5.23.

5)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통계-수급(연간)”, 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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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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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강화(필름류 일회용 봉투 2010, 합성수지 포장재 
2013), 사업장 폐합성수지 재활용률 큰 폭으로 증가

SRF량 
큰 폭으로 증가

재활용 소각 매립

자료: 국가통계포털(2018), “폐기물 처리 현황”, 검색일: 2019.7.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각량과 재활용량은 

폐기물 발생 현황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매립량의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10년간 매립비율은 전체 폐기물량의 22.3%에서 9.2%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을 기점으로 재활용률이 40%대로 진입하였고 2017년엔 평균 50%대로 

진입하였다. 재활용 비중은 늘고 소각과 매립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51.9%, 소각이 38.9%, 매립이 9.2%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폐기물 처리방법별 

전망은 2017년 9.2%였던 매립이 2030년에는 0.4%로 제로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소각량은 현재 

수준 38.9%에서 미량 감소하여 35.1%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활용량은 64.5%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인 70%에 조금 못 미치나 최근 들어 플라스틱 재활용 제도에 정부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추세를 통한 본 분석 결과보다 실제로는 상향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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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적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

가. 국외 플라스틱 물질흐름 현황 및 데이터 처리 통계기법

① 일본의 플라스틱 물질흐름6)

일본은 PWMI(Plastic Waste Management Institute)라는 기구를 통해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현황을 분석하고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기구는 매년 국가 전체 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을 분석한 ‘Plastic Recycle 기초지식(基礎知識)’이라는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8 Plastic Recycle 기초지식(基礎知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의 합성수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0만 톤) 감소한 1,075만 톤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일본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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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MI(2018)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6) PWMI(2018), pp.6-7.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1312    KEI    환경포럼  제24권·제3호(통권 제239호)

②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는 1994년 자국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하고, 이후의 정책시행 

및 지속적인 플라스틱 관리·개선을 통한 효과를 2004년 같은 포맷의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폐기물 관리를 시행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4년 83.1%를 

차지했던 매립률이 2004년 27.3%로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10%에 불과했던 에너지 회수율은 

59.9%로, 6.9%이던 재활용률은 13.7%로 증가하여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Rechverger, 2008).

이후 2018년 Van Eygen, E. 등이 논문에서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모델을 발표하고, 2013년을 기준년도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물질흐름도 내에서 폐기물은 원료 및 제품별로 분류되며, 필름류 등 전체 포장재 폐기물 30만 톤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매립량은 0.3만 톤(1.1%), 소각량은 10만 톤(32.1%), 재활용량은 

20만 톤(65.8%)으로 나타났다(Van Eygen, E. et al., 2018). 재활용량은 다시 기계적 재활용량과 

에너지 회수량으로 분류되며, 기계적 재활용량은 전체 폐기물의 25.8%에 해당되는 8만 톤, 에너지 

회수량이 전체 폐기물의 40%에 해당하는 12만 톤이었다(Van Eygen, E. et al., 2018).

나.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① 2017년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에서는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열가소성 수지 중 현재 포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8종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7

년 기준 총 999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어, 이 중 770만 톤이 폐플라스틱으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집된 폐플라스틱 중 약 59%인 454만 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약 69%인 313만 톤이 SRF 및 시멘트 소성로 보조열원으로 열적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41만 톤의 물량 정도만이 물질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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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7년 기준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 결과

② 국내 폐플라스틱 물질흐름 변화 분석7)

국내 폐플라스틱 물질흐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 분석한 2017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의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부분과 2006년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가 작성한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국내 폐플라스틱의 총 발생량은 467만 톤에서 768만 톤으로 64.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 회수율은 2006년 35.0%에서 2017년 76.8%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장계 배출비율이 증가한 결과이다. 수집된 플라스틱 폐기물 중 매립으로 

처리되는 폐기물량은 65% 감소하여, 각 기준년도별 생산량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22.4%(2006) → 

4.8%(2017)로 17.8% 감소하였다. 소각처리 폐기물량은 45% 증가하여, 생산량 대비  39.9%(2006) 

→ 34.6%(2017)로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감소한 

만큼 처리비율이 19.1% 상승하였다.

특히 2006년 8만 톤 정도가 이용되던 고형연료(당시 기준, RDF)가 236만 톤(현재 기준, SRF)

7) 본 내용의 2006년 국내 물질흐름 분석 통계자료는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2006), pp.321-343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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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회수량이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물질 재활용의 경우는 2천 톤의 

차이를 보여 11년간 동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플라스틱 물질흐름 국내외 비교분석

국내 물질흐름 사례와 앞선 해외 사례들을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처리의 3과정으로 분류하여 종합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2017년 기준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결과

MFA 내
플라스틱 
총 생산량

MFA 내
폐플라스틱 

총량

한국 : 2006
(전체 플라스틱)

사용

수집

분류 및 처리

손실(loss) 발생

한국 : 2017
(8개 열가소성수지)

일본 : 2016
(전체 플라스틱)

오스트리아 : 2013
(필름류 등 포장재)

MFA 내
플라스틱 

처리

1,333만 톤
소각

183만 톤(39.2%)
매립

103만 톤(22.1%)
기계적 재활용

140만 톤(30.4%)

에너지회수 30만 톤 (6.4%)

소각
266만 톤(34.6%)

매립 37만 톤(4.8%) 기계적재활용 139만 톤(18.1%)

에너지 회수
313만 톤(40.8%)

소각 80만 톤(8.9%) 매립 60만 톤 (6.7%)

기계적 재활용
242만 톤 (26.9%)

에너지 회수
516만 톤 (57.4%)

소각
10만 톤 (32.1%)

매립 0.3만 톤 (1.1%)

기계적 재활용
8만 톤 (25.8%)

에너지 회수
12만 톤(40.0%)

999만 톤

1,128만 톤

자료 없음

467만 톤

768만 톤

899만 톤

30만 톤

자료: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2006); PWMI(2018); Van Eygen, E. et al.(2018)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분석 결과 일본이 전체 폐기물 회수율이나 재활용률 측면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30%를 넘는 양의 폐기물이 소각으로 처리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단 8.9%만이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다(PWM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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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사용금지), 경제적 수단(공급자/

판매자/사용자 부담금), 규제와 경제적 수단의 혼합정책, 민관협력(산업계 

자발적 협약) 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금지(발효, 승인, 시행), 세금 부과(발효, 승인), 금지 및 

세금 부과 혼합규제(발효), 법안 제정(발효, 승인), 청구(승인) 등이 있는데, 

법안 제정 사례로 루마니아(2018년, 50마이크론 이하 플라스틱 봉투 

슈퍼마켓 사용 금지, 15마이크론 이하 국내 시장 사용 금지), 스웨덴(2017

년 슈퍼마켓이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적 영향을 교육하도록 요구)

이 있다. 전 세계 140여 개 정책들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금지와 

부과금의 영향 분석 결과 20%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고, 30%는 소비와 

오염 저감의 효과를 보였다. 나머지 50%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

강제성 부족, 수용 가능한 대체재 부족)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국외 플라스틱 포장재 정책 및 규제

EU 지침에서 경량 플라스틱 봉투(50마이크론, 0.05㎜ 이하)의  
연간 1인당 사용량을 2019년 말 90개/인·년→2025년 40개/인·년
2016년 오스트리아 농업·임업·환경·수자원관리부-대형소매점 민관협력:  
일회용 봉투(플라스틱, 종이 봉투) 25개/인·년 목표 합의 

0

Asia

Total or partial ban Economic instruments Combination Private public agreements

Europe

Central & South America

Africa

North America

Oceania

국가수준에서 도입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수 추이

5 10 15 20 25

자료:UNEP(2018), pp.21-22.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플라스틱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 
효과성 분석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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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라스틱 관리 관련 제도 정책 효과성 검토

플라스틱 물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현행 플라스틱 관리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제도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사용 금지 등 규제와 관련된 

정책에는 일회용 컵 규제, 비닐봉투 규제, 과대포장 방지대책이 포함되었으며, 둘째로 민관협력과 

관련된 정책에는 포장재 등급제, 과대포장 방지대책,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정책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포함되었다.

가.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

본고에서는 재활용에 미치는 효과,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중심으로 

두 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모두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통하여 2008

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5만 6천 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었다. 재활용량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도 2008년 8.2%에서 2017년에는 17.2%로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의 플라스틱 재활용량에 비해 

2017년의 재활용량은 약 5.6배 증가하였으며, 시행 첫해인 2003년의 재활용률 71.7%에 비하여 

2017년에는 20% 이상이 증가한 92.3%의 재활용률을 기록하였다. 두 제도의 경제적 편익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와 재활용품의 순경제적 가치를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08년 약 334억 원에서 2017년에는 약 982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EPR 제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 2조 4,197억 원, 재활용품의 순경제가치 창출액 1조 784억 원을 합하여 

약 3조 4,9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자발적 협약(폐기물부담금제도)을 통해 232만 4천 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EPR 제도를 통해 

약 214만 9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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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순환경제 관련 제도의 정책 효과성 종합분석

제도들의 감량 효과, 재활용 효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 결과 폐기물 저감 

효과나 재활용 효과가 유효한 것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수단 제도를 제외하고 뚜렷한 효과 

규명이 어려웠다(표 1 참조). 

표 1.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제도 종합분석

구분 제도 감량 효과 재활용 효과 경제적 효과 개선방향

규
제
화

↑

↓

부
과
금

일회용 컵 규제 ◎ ○ △
유상판매, 보증금제 등 맞춤형 대책, 
경제적 혼합정책 필요

비닐봉투 규제 ◎ ○ △
대체재 및 대체방법의 지속적인 강구 
필요

과대포장 
방지대책

◎ ○ △
개선에 따른 재활용 저해요소 반복적 
모니터링 필요

포장재 등급제 ◎ ◎ ○ 현장적응성 평가와 법적 규제 도입 필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 ◎ ○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 반복적 개선 
필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 ○ 품목 확대 및 재활용 기반 마련 필요

폐기물부담금 
제도

- ◎ ○
자발적 협약 및 EPR 전환으로 인한 
재활용 효과 기대

※ ◎ : 직접 효과, ○ : 부대 효과, △ : 이행방법에 따라 효과 여부 다름, - : 효과 규명 어려움

각 제도는 감량, 재활용,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규제정책 중 대체가 안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부과금 등을 통한 경제적 혼합정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폐기물부담금제도와 EPR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타 제도 역시 감량, 

재활용 효과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과 제도의 연관성 분석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제도의 시행 효과에 따라 생산-소비-발생-재활용-단순처분의 각 

단계별로 정량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제도 변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황 흐름을 

보았을 때 생산보다는 소비, 발생보다는 단순처분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국내 플라스틱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재생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때 고부가가치 유도 정책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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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플라스틱 관리전략(안) 비전 및 목표

한국 플라스틱 관리전략의 비전으로 “플라스틱 선순환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과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제시하였다. 플라스틱 소비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재의 일방향 신진대사 인프라에서 순환형 주민 주도 그린 인프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플라스틱 관련 국내 현행제도의 목표와 앞서 설정한 

비전을 고려하여 2030년과 2040년의 플라스틱 관리 목표를 제안하였다 

(그림 8 참조). 

그림 8. 한국 플라스틱 관리 목표(안)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전망치 대비 30% 저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 저감
•직접매립률 0%
•재활용률 70%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 25%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전망치 대비 40% 저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저감
•단순소각률 0%
•유효재활용률 100%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

(단위: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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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10,000,000

5,000,000

-

2008 2016 2024 2032 2040

20402030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국내 플라스틱 관리전략(안) 및 
정책적 시사점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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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전망치 대비 30% 저감,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 

저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70%, 직접 매립률 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40년 목표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단순 소각률 0%를 

설정하였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2030년 25%, 2040년에 30%로 제시하였다.

그림 9. 한국 플라스틱 5개 관리전략

플라스틱 
관리목표 달성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소비저감/감량

 재사용/재활용

적정처리/
고부가가치화

순환경제/ 
거버넌스

환경유출
감소

 플라스틱의 선순환을 위한 실천방안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 및 재질·구조 제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부담금 

규제 강화, 민관 자발적 협약 추진, 대체제 개발 및 산업 육성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플랫폼 구축, 대여서비스 활성화, 일회용컵 및 페트병 

보증금제 시행, 친환경패키징 및 재질구조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호환성평가, 생산 산업계 직접 수거체계 편입, 친환경패키징 및 

재질구조 개선, 매립제한 기준 마련

재사용(회수세척) 산업 개발, 쓰레기 마트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업사이클링, 대체품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 무포장 유통시스템 개발

해안 등 환경 유출방지 대책 마련, 불법 투기 대책 마련,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 추친

플라스틱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 저감/감량, 재사용/재활용, 적정처리/고부가가치화, 

순환경제/거버넌스, 환경유출 감소의 5개 전략을 수립하였다. 각 전략은 플라스틱의 선순환을 

위한 실천을 기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산업계, 유통업계, 해안 등 환경과 같은 요소들을 

아우르도록 수립되었다(그림 9 참조).

한국의 플라스틱 관리 정책수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총량, 정체되어 있는 물질재활용 폐기물, 

재생원료의 생산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제의 시행력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 신고 체계 및 보증금 제도를 통한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일회용 포장재 보증금 제도 시행을 제안할 수 있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 부과를 의무화한다면, 포장재의 훼손을 줄이고 회수 후의 재활용 효율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은 빈 용기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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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자 및 유통업체, 소비자의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호환성 평가를 통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호환성 평가를 통해 플라스틱의 

설계와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성을 증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과 같은 방식의 라벨 분리와 우선수집 후 재활용 

공정단계에서 비중에 따라 분리하는 유럽의 방식을 검토하여 재질이나 품목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대신 플라스틱 신소재 사용 시 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부여 및 재생원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플라스틱 신소재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폐기물부담금제도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도입 등 전략별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플라스틱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 플라스틱 관련 통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가. 기존 제도 정책 개선점 제안

먼저 EPR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플라스틱 자발적 협약 등 유사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성과관리 제도, 제품 등 순환이용성 제도와 같은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우 품목 확대 및 재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 간 전환으로 재활용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실적 적용으로 인해 저급 재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적 위주의 

플라스틱의 재활용 체계를 품질 향상을 위한 EPR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 반복적 개선이 필요하며, 과대포장 방지대책의 경우 

현장적응성 평가 및 법적 규제 도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페트병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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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에 질소 등 가스류 충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스류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페트병류의 별도 분리배출이 필요하며, 폐비닐의 별도 수거처리를 

통해서 재활용 선별장의 부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전용봉투를 배부하고, 배출요일제를 시행한다면 별도 페트병 수거 전용차량으로 수거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일회용 컵의 경우 테이크아웃 컵이 허용되어 있지만 향후 무상 제공 금지와 

함께 보증금제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제과점과 종합소매업에서 

유상판매가 허용되어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사용 금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장·배달음식의 

일회용 수저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용기와 접시는 다회용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의해 

[별표 5]에서 규정할 수 있고 반입 기준은8)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 제1항 관련)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플라스틱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 제안

국내 플라스틱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K-SDGs 주요 지표, 자원순환 국가목표 및 전략별 주요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을 분석하고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관련 K-SDGs 지표로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등이 있다(표 2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관리 지표의 정의와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표 2.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응하는 플라스틱 관리 지표(안)

구분 산정범위 산정방법 비고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PC 등 

플라스틱 총 수요량
(생산량-수출량+수입량)

 / 총 인구수

통계청 인구통계, 
한국석유화학협회 

통계

8)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검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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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범위 산정방법 비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재생 플라스틱(재생수지)
재생 플레이크: PE, PP, PS, PVC, ABS

재생 펠렛: PE, PP, PS, ABS, EPS
잉고트(Ingot)

압축 플라스틱: 압축 PET, 압축 PE, 압축 PP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플라스틱 총 수요량

(생산량-수출량+수입량)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화학협회 

통계

다. 플라스틱 관련 통계용어 및 통계 구축 개선 방안 제언

매년 발간되는 폐기물 처리 현황 통계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의 경우 폐합성수지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나 통계 수집 범위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통계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 취합되고 있다. 이에 관련 통계 용어의 일치가 필요하며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폐기물 통계는 배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존 배출자 통계에서 잡힌 

폐기물이 새로운 업체에서 배출될 경우 이중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반입 폐기물을 기준으로 

통계실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잔재물 발생량이 실제 처리량에 포함되어 재활용  처리의 경우 과대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 환경교육 등 민관 참여 활성화 방안 제언

환경부는 유아 환경교육관, 푸르미 이동교실 운영, 환경교육 홍보단,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환경 

교육 센터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등 ‘환경교육 강화’ 세부 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 국민 환경의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참여 기회는 많지 않으며,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교육에 플라스틱 소비 및 배출에 관한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교육 강화사업 대상을 학교 및 시민에서 직장인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택배 및 제품포장 등에서 플라스틱 유통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택배 포장의 경우 사용 감량을 위해 민간업계와 회수·재사용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1+1, 묶음판매 등 이중포장 금지에 대한 대책 추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민간업계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재 없는 유통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완화·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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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업계·시민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 감량뿐 아니라 재사용 및 재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신산업 및 파트너십 육성 방안 제언

폐기물 재활용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환경보전, 웰빙에 대한 트렌드를 활용·

개발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 환경보호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 신산업을 공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외국 유명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재활용 산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기업은 자체 설정한 재생원료 

활용 목표(예시, 50%) 및 재활용 가능 자재 제작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환경오염 저감 목표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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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모색하였다. 

순환경제에서의 전주기적인 플라스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해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에 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주기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순환 

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플라스틱 정의 

및 대상 기준에 대해 비교를 실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분석의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나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별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잔재물 발생량을 고려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처분 실적 산정이 어려웠으며, 향후 잔재물 처리량을 제외한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는 물질흐름도의 완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플라스틱 관리전략에서 제시한 관리 목표는 국내 정책 변화에 따른 예측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추계만을 반영하여 제시한 결과로, 향후 정책 

시행 효과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추세를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플라스틱 관리 정책수단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각 정책수단의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와 단계별·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책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맺음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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